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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북부지역 옥수수 이기작재배에서 파종기 및 품종별 생육특성

이종기1*, 김민태1, 심강보1, 김성국1, 구본일1, 신명나1, 전원태1, 이재은1, 윤성탁2

1경기도 수원시 수인로 126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2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서론]
북한지역은 지리 및 지형적 특성상 기후환경이 작물생산에 불리하고, 재배기술 수준이 낮아 작물의 생산력이 남한의 50% 수
준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들의 재배한계지역이 북상하는 등 농업환경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시대에 북한지

역에 적용할수 있는 식량작물 최대생산 작부모형을 설정하고자 북한지역과 농업기후대가 비슷한 지역에서 찰옥수수-찰옥수

수 이기작 시험을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북한 농업기후대와 기상조건이 비슷한 경기 연천과 강원 평창(표고 400m)의 밭토양에서 2018년에 수행하였다. 시
험품종은 앞뒷그루 모두 찰옥수수 미백2호, 일미찰, 흑찰 등 3품종으로 하였다. 파종기는 앞그루는 4.15., 4.25., 5.5., 뒷그루는 

7.15., 7.25., 8.5.에 파종하였다. 기타 옥수수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결과 및 고찰]
지역별 수량은 앞뒷그루 모두 연천이 평창보다 많았다. 평창에서 앞그루의 수량성은 파종기가 늦을수록 미백2호, 일미찰은 

증수하는 경향이나, 흑찰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뒷그루의 수량성은 파종기가 빠를수록 3품종 모두 수량성이 높았으며, 파
종기가 늦을수록 수량이 급격히 저하되어 7.25 이후 파종에서는 상품성 수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연천도 평창과 같은 경향이었으며, 뒷그루 8.5파종에서 미백2호는 상품성 있는 수량을 얻을수 있었으나, 일미찰, 흑찰은 미성

숙하여 수확개무였다.
따라서, 찰옥수수 2기작재배를 위해서 평창은 앞그루 수확기와 뒷그루 파종기가 완전히 겹쳐 육묘이식, 극조생종 개발등의 

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연천에서는 앞뒷그루 파종 ․ 수확기가 약간 중첩되나 이기작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재배안전성을 위해 생육

일수를 단축할수 있는 육묘이식방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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